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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      보도시점 (전매체) 10.1(수) 16:30

중기부, 추석 성수품 수급 및
장바구니 가격동향 현장 점검

 - 한성숙 장관, 서울 독립문 영천시장 찾아 성수품 수급동향 및 장바구니 
가격동향 점검

 -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, 상생페이백 등 소비촉진 대책이 민생경기 
회복과 연계되도록 전력 

 -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, 대형마트 대비 19.9% 저렴(4인 기준)

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(수)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

구에 위치한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 및 가격

동향을 점검하고, 상인들과 차담회를 진행했다.

  1960년대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 형성된 독립문 영천시장은 과거 

서울을 대표하는 떡 도매시장으로 출발해 6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서울의 

대표 전통시장으로 꼽힌다.

  이날 차담회에서 상인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, 상생페이백, 온누리상품권 

환급행사 등 정부의 소비진작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. 

상인들은 “독립문 영천시장은 SNS나 외국 관광객들에게 유명 점포들이 다수 

영업하고 있으며, 앞으로 영천시장이 한국 대표 관광․문화 명소로 성장할 수 

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가져 주길 바란다”며, “특히 이번 추석 연휴때 

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주길 희망한다”고 덧붙였다.

  한성숙 장관은 “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거리, 

떡, 과일 등의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고,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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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”고 말하며, “정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, 상생

페이백 등 다양한 소비진작 대책이 추석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만큼, 민생

경기 회복과 연계될 수 있도록 더욱 전력을 다하겠다”고 답했다.

  이어, “올해 추석 차례상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7만 4천원 저렴

하다는 통계도 있으니,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추석에 전통시장에 방문하셔서 

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”고 덧붙였다.

  4인 기준 추석 차례상 준비 비용은 전통시장이 298,766원, 대형마트 

373,164원으로,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74,398원(19.9%) 저렴*하며, 

전체 27개 조사 품목 중 20개 품목**이 전통시장에서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

됐다.

  * 추석 제사용품 27개 품목 가격 비교 조사(소진공 가격비교 조사, 9.8~15)

 ** 고사리(62.9%), 깐도라지(62.1%), 동태포(43.7%), 대추(41.0%), 송편(32.3%), 곶감(29.6%) 등

  이후 한 장관은 가업 승계한 청년상인 점포와 시장 내 여러 점포들을 방문해 

한과, 강정, 송편 등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.

담당 부서
소상공인정책관실

전통시장과

책임자 과  장 서정언 (044-204-7890)

담당자 사무관 유주현 (044-204-79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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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 서울 독립문 영천시장 현장방문 개요

□ 방문개요

◦ (일시) 10. 1. (수) 16:30 ~ 17:30

◦ (장소)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(서대문구 영천시장길 27)

◦ (참석) 중소벤처기업부 장관, 상인회장 등

◦ (주요내용) 상인 애로청취 및 격려(차담회), 점포 격려 방문 등

□ 진행순서

행사내용 시간 세부 내용 주요내용

차담회(‘30) 16:30~17:00 차담회 (장소) 카페떡마을**

점포격려
방문

(‘30)

17:00~17:30

➊ 독립문떡집 (구매) 한우 국거리 등

➋ 아리곳간 (구매) 강정, 한과 등

➌ 밀알축산 (구매) 송편, 인절미 등

➍ 시장청과 (구매) 사과, 배 등

 * 하차장소 :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68(영천마트)

** 차담회 장소 : 서대문구 통일로 189-1(영천시장내 카페떡마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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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2  추석 명절 가격비교 조사결과


